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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사고와 관련된 위험 요인 및 보호요인의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총 401명의 대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먼저 외적 속박감과 부

정적 정서(우울, 불안, 부적정서)가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가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적속박감과 자살사고 관

계에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가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부정적 정서는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적

속박감은 부정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서대처 탄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대학생들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자살사고에 취약해질 위험

으로부터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살 사고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부정적 정서(우울, 불안, 부적정서)가 대학생들의 자살사고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 영

향을 정서대처 탄력성이 완충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연

구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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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급증한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

(2011)에 따르면, 2010년도 한해 자살자 수는

15,566명으로 하루 43명이 자살한 셈이다. 이

는 2008년도(12,858명)에 비해 무려 21%(2,708

명)나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도 우리나라의

인구 십만명당 자살자 수는 28.1명으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다

음으로 자살율이 높은 헝가리(19.8명)나 일본

(19.7명)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자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다. 특히 최근 보도된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과 더불어 2010년도 우리나

라 20대(20-29세)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었

다는 점은 대학생들의 자살사건에 보다 많은

사회적 주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발표한 자살 현황에 따

르면, 대학생의 경우 2009년도 한해 249명이,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2009년도 202명, 2010년

도 146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자살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생들의 경우 자살의 주된 이유가 가정

불화 및 성적비관인데 반하여, 대학생의 경우

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살 관련 연구나 치

료적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정신

건강 관련 변인들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연구

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자살 시도나

자살 행위 자체보다는 자살 사고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현실적

으로나 윤리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

이나 자살을 했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한다는 점이 쉽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자살사고가 많은 사람들은 자살사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살을 할 확률이 6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Kuo, Gallo, & Tien,

2001), 자살 사고 자체가 자살 시도나 실제 자

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사

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자살 사

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들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국내 대학생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변인으로는 우울, 충동성,

생활사건 스트레스, 경계선적 성격, 무망감 및

심리적 극통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

환홍, 백용매, 2010; 조하, 신희천, 2009; 최바

울, 고은영, 이소연, 이연지, 서영석, 2011; 하

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

국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 가정 폭력,

약물 남용, 성폭력 과거력, 대인관계 문제, 소

속감 등이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은 대학생의 자살 사

고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언급되어져

왔다(Agerbo, Nordentoft, & Mortensen, 2002;

Cooper, Appleby, & Amos, 2002; Fortuna, Perez,

Canino, Sribney, & Alegria, 2007; Garlow, 2002;

Mackenzie et al., 2011; Wilcox et al., 2011; Wild,

Flisher, & Lombard, 2004). Hawton과 van

Heeringen(2009)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연구에서도 자살 사고를 예측하는 위험 요

인들(우울, 조울 및 학업성적 저하)중 우울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는데(Lee,

Kim, Choi, & Lee, 2008), 이런 결과들은 대학생

들이 경험하는 우울 및 불안이 그들의 자살



이종선․강민철․조현주 / 외적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및 정서대처 탄력성의 조절효과

- 885 -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속박감 또한 자살을 예측하는 위험변인으

로 제안되어져 왔다(Taylor, Gooding, Wood, &

Tarrier, 2010). 속박감은 현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예: 역경, 스트레스 사건)이나 내면의 고

통스런 감정(예: 우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는 강한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주

관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개념이다(Gilbert &

Allan, 1998). 이런 속박감은 주로 만성적인 스

트레스 사건에 처해 있거나 스스로 가지고 있

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 또는

대인관계 및 직업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의 상태를 “블랙홀”, “사방이 막혀 빠져

나갈 길 없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절박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잘 관찰

된다(Gilbert & Gilbert, 2003, Gilbert, Gilbert, &

Irons, 2003; William, 1997).

속박감과 자살의 관련성은 최근 자해경험이

있는 입원환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 Rasmussen과 동료들은

(2010) 반복적으로 자해를 했던 환자집단이 자

해 경험이 한번 있었던 환자집단 및 자해 경

험이 없었던 환자집단에 비해 속박감 수준은

유의하게 높은 반면 사회적 지지 수준은 유의

하게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

및 불안증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부터 보고된 점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속박

감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패배감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Connor(2003) 역시 자살 사고를 유

의하게 예측하는 위험 변인으로 패배감, 사회

적 지지, 그리고 속박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

호작용을 보고한바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속박감을 매개로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Wood, Gooding, & Tarrier, 2010). 이런 결과는

패배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갇

혀 있다는 속박감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기제임을 시사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속박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는 점에 주목해왔다.(Gilbert, 2001; Williams &

Pllock, 2001). 이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우울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Sturman &

Mongrain, 2008)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Allan & Gilbert, 2002; Gilbert & Allan,

1998; Goldstein & Willner, 2002; Troop & Baker,

2008)에서 잘 입증된 바 있다. 가령, Sturman과

Mongrain(2008)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우울증

과거력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속박감이 우울

증의 재발을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속박감이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적 속박감은 임상집단 및 일반

대학생 집단이 보고하는 불안 및 무쾌감증

(anhedonia)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Gilbert,

Allan, Brough, Melley, & Miles, 2002) 자해 경험

이 있는 입원 환자들의 불안수준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Connor, 2003,

Rasmussen et al., 2010).

한편, 자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자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

하다. 최근 자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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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부각되면서, 자살과 관련된 보호요인으

로 탄력성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기원과 현명호 및 이수진

(2010)은 자살의 보호요인을 측정하는 도구인

Linehan(1983)이 개발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

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위요인은 생존 및 대처 신념으로 나타났는

데, 이 하위개념은 어려운 역경이나 심한 스

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의 지각, 평가 및 능력 정도

를 재는 탄력성(Resilience)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Connor, 2006; Doll & Lyon, 1998).

자살에 대한 탄력성 개념은 스트레스 및 위

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살로 이어질 수 있

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자기-평가

(Positive self-appraisal) 능력으로 언급되어져

왔다(Johnson et al., 2010; Osman et al., 2004;

Rutter, Freedenthal, & Osman, 2008). 최근,

Osman과 동료들은(2004) 자살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면서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세 가지 영

역에 걸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첫 번

째는 내적 보호 능력에 대한 평가로 삶의 대

한 만족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긍정

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보호능력에 관한 것

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자살 생각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대한 평가이다. 마지막은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울해지거나

대인관계에서 거절당하는 등의 심리적이고 정

서적인 고통감이 있을 때 자살생각 및 자살행

동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

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Johnson과 동료들(2010)

은 절망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이 탄력

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를 정신증적 범주

에 해당하는 환자들(예.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세 개

의 하위척도(정서대처, 상황대처, 사회적 지지)

로 구성된 탄력성 평가 척도(Johnson et al,

2010)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정서대처 탄력성 하위 척도만이 절망감의 자

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망감이 높다고 하더

라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정

서를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

하다면 자살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속박감이 우울, 불안

및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 및 불안은 자살사고의 유의한 예측 변인

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속박감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 및 불안이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우울 및 불안이 속

박감을 매개로 자살 사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반 성인 및 우울장

애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

에서 우울의 정서적 요인보다는 절망감의 인

지적 요소가 자살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

는 주장과 달리(Beck, Steer, Beck, & Newman,

1993; Kuo, Gallo, & Eaton, 2004),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 등의 정서적 요소

가 절망감 등의 인지적 요소보다 자살 사고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dd,

1990).

또한 국내 청소년 및 군인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적 요소인 절망감이 우

울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김현순, 김병석, 2008; 육성필,

2002)를 고려할 때, 인지적 변인인 속박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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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나 불안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행 연구결과들에서

속박감과 우울 및 불안이 자살을 잘 예측하는

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속박감과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생

각하거나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다

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우울, 불안 및 속박감

을 경험하더라도 자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Cha와 Nock(2006)이 지적했듯이, 보호요인은

단지 위험 요인의 부재함을 넘어서서 특정 다

른 변인이 위험요소(예: 우울, 불안)가 결과(예: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박감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우울, 불안의 매개효과가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모

형을 검증하는데 있어 속박감에는 내적 속박

감과 외적 속박감 중 외적 속박감만이 포함되

었다. 이는 내적 속박감은 우울과의 관련성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 외적 속박감은

우울은 물론 불안 그리고 자살사고와도 유의

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Gilbert et al,

2002; O'Connor, 2003, Rasmussen et al, 2010; 이

종선, 조현주, 2012), 외적 속박감은 내적 속박

감에 비해 우울, 불안 및 자살사고의 기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및 부적 정서(negative affect)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부정적 정서로 명명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우울, 불안 및 부적정서를 모

두 포함한 이유는 우울 및 불안 모두 속박감

및 자살사고와 관련성이 높고, 우울과 불안의

공병율 또한 높으며(Kessler, Chiu, Demler, &

Walters, 2005), 부적정서의 상승이 우울 및 불

안의 공통 변량이라는 점(Chorpita, 2002), 그리

고 최근 한 연구에서 우울, 불안 및 부적 정

서가 자살 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

(Green, Chorpita & Aukahi Austin, 2009)에 근거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 가설 및 가설모

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적 속박감은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부정적 정서는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부정적 정서는 자살사고에 대한 외적

속박감의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넷째, 정서대처 탄력성은 외적 속박감의 부

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다섯째. 정서대처 탄력성은 부정적 정서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외적 속박감

부정적 정서

정서대처 탄력성

자살 사고

그림 1. 연구의 가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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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지방소재 Y대학교 남학생 222명과 여학생

17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남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2.39세(표준편차:

1.89)였으며, 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0.65세

(표준편차: 2.93)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학

년 9명 (4.1%), 2학년 132명 (59.5%), 3학년 43

명 (19.4%), 4학년 38명 (17.1%), 여성의 경우 1

학년 27명 (15.1%), 2학년 74명 (41.3%), 3학년

35명 (19.6%), 4학년 43명 (24.0%)이 참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외적 속박감척도(External Entrapment Scale,

EES)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였고 이종선과

조현주(2012)가 타당화한 외적 속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적 속박감(External Entrapment)’

척도는 현재 처해진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박되

어 있다고 지각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며(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5),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 속

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영어판 연구에

서 외적 속박감의 신뢰도 계수는 .88(대학생

집단) - .89(우울증 환자 집단)로 양호한 수준

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 신뢰도 계

수는 .92였다.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일반인의 임상수준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병원 불안-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Zigmond와 Snaith(1983)이 개발하

고, 오세만과 민경준 및 박두병(1999)이 표준

화하였다. 우울 및 불안척도는 각 7개 문항의

4점(0-3점의 범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는 우울이 Cronbach ɑ 

= .70 그리고 불안은 Cronbach ɑ = .74로 나

타났다.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등(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와 김은

정 및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원래 척도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

척도만 사용하였다. 부적 정서는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10개의 형용사에 5점 척도로 응답

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적 정서의 Cronbach ɑ =

.81로 나타났다.

자살 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이 자살 사고

및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박광배와

신민섭(1990) 그리고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

서 사용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의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

살에 대한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ɑ =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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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대처 탄력성 평가 척도(Emotion

Coping Appraisal Subscale)

Johnson 등(2010)이 개발한 탄력성 평가 척

도(Resilience Appraisal Scale, RAS)를 첫 번째 저

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개의 하위척도,

즉 정서대처 탄력성, 상황 대처능력 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탄력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대처 탄력성

하위척도만이 사용되었다. 영어판 원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정서대처가 .92, 상황대처가

.92, 사회적 지지가 .93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

서 정서대처 탄력성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ɑ 

= .91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외적 속박감

과 자살사고는 구인의 측정이 단일측정도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동질적인 문항들의

총점인 문항군(item parcel)을 구성하였다. 단일

지시자(single indicat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측정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측

정오차를 특정 수치로 고정할 수도 있으나

(Jὃreskog & Sὃrbom, 1996), 이러한 방법은 현실

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특정 잠재변인 측정을 위해 두 개의 관

찰변인만을 이용할 경우 추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인 당 3개 이상의 문항

군을 구성하였다. 요인의 수가 3개 이상이면

요인 당 2개의 측정변수만 있어도 모형이 판

별되기는 하나 그 경우 모수 추정치가 불안정

해지는 단점이 있다(Kline, 2005). 이러한 이유

에서 문항수를 고려해 외적 속박감은 3개의

문항군을 통해, 자살사고의 경우 4개의 문항

군을 통해 측정하였다. 문항군의 형성을 위한

문항 추출은 무작위로 이루어졌다.

매개모형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 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이 주

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

석이 사용되었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두 변인 간의 상

호작용항을 만들어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으나, 이 경우 모수추정치의

정확성이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에 매우 민

감하며 또한 추정할 모수가 많아져 표본의 크

기가 커져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러한 이

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조

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정

서대처 탄력성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정서대처

탄력성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단순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계수들을 통해 다

음과 같은 변인들 간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외적 속박감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와 자살사고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외적

속박감이 다른 두 변수와 갖는 상관 크기는

상당히 유사하였다. 둘째, 부정적 정서가 높아

질수록 자살사고 점수가 증가하였다. 부정적

정서 중에서도 특히 불안 수준이 자살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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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

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셋째, 정서대처

탄력성은 다른 모든 변인들과 부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 즉, 정서대처 탄력성 수준이 낮

은 사람들은 외적 속박감과 부정적 정서를 더

높게 느끼며, 자살사고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 통계치 중 왜도 및

첨도를 보면 특별히 큰 수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규성 위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왜도의 경우 그 절대값이

3.0, 첨도의 경우 10.0을 넘으면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Kline, 2005). 왜도와

첨도 모두 자살사고1이 가장 높았는데 그 값

은 왜도 2.0, 첨도 4.47로 변수변환을 할 필요

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정서대처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실시하였다. 매개모형의 검증 절

차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과정’을 따랐다. 첫째 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

수준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요인부하하량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추정치 및

제곱다중상관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부하량 추정치에 대한 유

의확률이 매우 작아(p < .001) 측정의 경험적

1 2 3 4 5 6 7 8 9 10 11

1. 외적 속박감 1 -

2. 외적 속박감 2 .79** -

3. 외적 속박감 3 .84** .82** -

4. PANAS 부적정서 .56** .52** .53** -

5. HADS 불안 .61** .58** .56** .62** -

6. HADS 우울 .52** .46** .49** .45** .51** -

7. 자살사고 1 .55** .46** .47** .40** .46** .39** -

8. 자살사고 2 .48** .39** .46** .34** .43** .40** .71** -

9. 자살사고 3 .57** .49** .50** .40** .44** .40** .72** .63** -

10. 자살사고 4 .50** .42** .45** .37** .45** .38** .76** .68** .78** -

11. 정서대처 탄력성 -.43** -.38** -.37** -.40** -.43** -.36** -.28** -.22** -.29** -.31** -

평균 8.05 7.01 6.78 21.22 6.39 5.58 1.03 1.32 1.17 .92 14.19

표준편차 3.66 2.83 2.86 6.53 3.11 3.27 1.56 1.60 1.82 1.40 3.39

왜도 .84 .42 .48 .44 .71 .50 2.00 1.56 1.67 1.86 -.33

첨도 .41 -.35 -.44 -.05 .20 -.33 4.47 2.62 2.29 3.67 -.25

**p < .01

표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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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시자 신뢰도(indicator reliability)라고도 불리는

(Long, 1983) 제곱다중상관의 경우, 대부분의

수치가 .60 이상으로 대체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정서 중 HADS 우울

의 다중상관계수는 .42로 다른 변인들에 비하

여 낮은 편이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

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측정의 타당도

와 신뢰도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Kline(2005)은 모형평가에 SRMR, RMSEA,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증분

적합도 지수로, TLI와 같이 간명성을 고려한

다른 증분 적합도 지수를 보조지표로 같이 사

용하는 것이 좋다(이기종, 2005). 이에 본 연구

는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RMR, RMSEA, CFI, TLI의 수치를 분석하였다.

한편, 모형 카이제곱을 통한 검증가설은 매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 통계치를 보고는 하

되 모형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모

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보면,  (32) = 80.97,

SRMR = .03, RMSEA = .06, CFI = .98, TLI =

.98이었으며, RMSEA에 대한 90% 신뢰구간은

.04〜.08로 산출되었다. RMSEA의 경우, 적합

정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으나, 대체로

.05 이하는 매우 좋은 수준, .05〜.08은 적절한

수준, .10 이상은 좋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Browne & Chdeck, 1993). CFI와 TLI의 경

우 그 값이 .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양호

하다고 할 수 있으며(Hu & Bentler. 1999;

Tucker & Lewis, 1973), SRMR의 경우 .10 이하

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Kline,

2005).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

이 이러한 기준들을 만족하고 있으며, RMSEA

신뢰구간 역시 평가 기준인 .1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

료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정치 표준오차 t
제곱다중

상관(R2)

외적 속박감 1 ← 외적 속박감 1.00(.91) .83

외적 속박감 2 ← 외적 속박감 .77(.88) .03 26.69*** .78

외적 속박감 3 ← 외적 속박감 .81(.92) .03 29.16*** .84

PANAS 부적정서 ← 부정적 정서 1.00(.74) .55

HADS 불안 ← 부정적 정서 .52(.81) .04 14.68*** .66

HADS 우울 ← 부정적 정서 .44(.65) .04 11.94*** .42

자살사고 1 ← 자살사고 1.00(.89) .75

자살사고 2 ← 자살사고 .92(.77) .05 18.78 .60

자살사고 3 ← 자살사고 1.16(.86) .05 22.03*** .73

자살사고 4 ← 자살사고 .92(.88) .04 23.28*** .78

***p < .001 ; 추정치 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표 2. 측정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 모수추정치 및 다중상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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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의 자료

부합 수준이 양호하였으므로, 다음 단계인 구

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측정

모형인 확인적 요인 분석모형을 매개모형(외

생변인: 외적 속박감, 매개 내생변인: 부정적

정서, 결과 내생변인: 자살사고)으로 재설정하

였다. 자살사고에 대한 외적 속박감의 직접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

개모형의 적합도 수치와 모수추정치를 살펴보

았다. 부분매개모형의 각종 통계치는 표 3에,

완전매개모형에 대한 통계치는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잠재변

수 간의 경로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

다. 경로의 방향을 살펴보면, 외적 속박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 수준은 외적 속박

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또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제곱

다중상관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부분매

개 모형에서의 부정적 정서가 .65, 자살사고가

.45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의 변량 중

65% 정도를 외적 속박감이, 자살사고의 변량

중 약 45%를 외적 속박감과 부정적 정서가

설명하였다. 완전매개모형에서의 다중상관계

수는 부정적 정서가 .70, 자살사고가 .47로 종

직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t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1.20(.80) .09 14.04***

자살사고 ← 외적 속박감 .13(.31) .04 3.37***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11(.39) .03 3.96***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z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외적 속박감 .13(.32) .05 2.87**

**p < .01, ***p < .001 ; 추정치 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간접효과의 z값은 부트스트랩핑 분포의 정규성

가정 하에서 구해진 수치임.

표 3. 부분매개모형에서의 경로계수 모수추정치

직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t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1.21(..83) .08 14.43***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20(.69) .02 11.50***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z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24(.57) .025 9.52***

***p < .001 ; 추정치 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간접효과의 z값은 부트스트랩핑 분포의 정규성 가정 하에

서 구해진 수치임.

표 4. 완전매개모형에서의 경로계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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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변인에 대한 설명량이 오히려 미세하게나

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는 붓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해 이

루어졌는데 무선 표본 수는 1000으로 하였다.

편이교정(bias-correction)을 통한 붓스트랩 95%

신뢰구간이 부분매개의 경우 .05〜.24, 완전매

개모형의 경우 .19〜.29로 둘 다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

관계에 있어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모형

에 관계없이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과의 적합도

비교를 위해 먼저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수치

는,  (33) = 90.47, SRMR = .04, RMSEA =

.06, CFI = .98, TLI = .97로, 모형의 합치

수준이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RMSEA에 대한 90% 신뢰구간 역시 .05〜.09로,

매우 양호한 기준인 .05는 포함하되 좋지 않

은 기준인 .10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모형의 절약성 원칙을 고려할 때, 완전

매개모형에 대한 선택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차이검증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

타냈다.  difference = 9.50(df = 1)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부분매개모형에

서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를 0으로 제약하는 것

은 모형의 적합도를 유의하게 떨어뜨림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볼 때, 비록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우

수하기는 하나 부분매개모형에 비하여 그 적

합도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므로 완전매개

모형을 기각하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다집단 분석

외적 속박감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

고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정서대처 탄력성이

유의하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값

을 기준으로 정서대처 탄력성 수준을 임의적

으로 범주화한 결과, 198명은 정서대처 탄력

성이 낮은 집단(정서대처 탄력성 저집단)으로,

나머지 203명은 정서대처 탄력성이 높은 집단

(정서대처 탄력성 고집단)으로 각각 분류되었

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먼저 측정 동일성 검증

을 실시하였다. 측정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요인부하량에 두 집단 간 등가제약을 걸

어둔 측정 동일성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기저 모형

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은  (64) = 104.45,

SRMR = .03, RMSEA = .04, CFI = .98, TLI =

.98이었으며,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

(71) = 112.43, RMSEA = .038, CFI = .98,

SRMR = .030, TLI = .98이었다. RMSEA의

90% 신뢰구간은 기저모형의 경우 .03〜.05로,

측정의 동일성 모형의 경우 .02〜.05로 산출되

었다. 측정 동일성 모형에서의 적합도 지수들

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등가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므로 두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모형의 카이

제곱 차 검증결과 역시,  difference = 7.98(df =

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

내어(p > .10)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각 모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

부정적 정서 .65 .70

자살사고 .45 .47

표 5.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에서의 제곱다중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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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요인부하량 추정치와 제곱다중상관은 표

6과 표 7에 제시 되어있다.

표 7을 통해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

형에서의 요인부하량들의 비표준화 추정치들

을 살펴보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측정변수들이 정서대처 탄력성

저․고 집단에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인 두 집단 간 경로계

수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

을 위하여, 모든 경로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과 외적 속박감에서 자살사고에 대한 직

접효과 계수에만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

교하였다. 먼저 모든 경로계수에 집단 간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 모형의 적합도 지

수들은 (74) = 125.16, RMSEA = .04, CFI =

.98, SRMR = .04, TLI = .98로 전반적으로 양

호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외적 속박감에서

자살사고에 대한 직접효과 계수에만 등가제

약을 가한 모형과의 차이가  difference =

10.43(df = 2, p < .01)으로 나타나 모든 경로

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각하였다.

이어서 각 집단의 비표준화 경로계수들(표

8)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서대처 탄력성 저집단에서의 부

정적 정서에 대한 외적 속박감의 영향력이 정

서대처 탄력성 고집단에서의 영향력에 비해

약 .25 배 높았으나, 그 영향력의 유의성은 두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살사고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영향력

은 정서대처 탄력성 저집단이 약 8배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그 유의미성 역시 정서 탄력

성 저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 .16, s.e. =

.16, p < .001). 즉, 정서대처 탄력성 고집단에

서의 부정적 정서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02, s.e.

추정치 표준오차 t
제곱다중

상관(R2)

외적 속박감 1 ← 외적 속박감 1.00(.89) .82

외적 속박감 2 ← 외적 속박감 .78(.89) .03 24.71*** .79

외적 속박감 3 ← 외적 속박감 .84(.91) .03 27.31*** .78

PANAS 부적정서 ← 부정적 정서 1.00(.77) .60

HADS 불안 ← 부정적 정서 .51(.80) .04 13.36*** .63

HADS 우울 ← 부정적 정서 .42(.67) .04 10.95*** .44

자살사고 1 ← 자살사고 1.00(.87) .76

자살사고 2 ← 자살사고 .93(.82) .05 18.78 .68

자살사고 3 ← 자살사고 1.14(.85) .05 22.03*** .72

자살사고 4 ← 자살사고 .91(.88) .04 23.28*** .77

***p < .001 ; 추정치 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표 6. 측정 동일성(요인부하량 등가제약) 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 모수추정치 및 제곱다중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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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p > .05). 셋째,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

살사고에 미치는 외적 속박감의 간접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21, s.e.. = .07,

p < .01). 즉, 정서대처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서는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외적 속박감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 .02, s.e.. = .05, p > .0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부정적 정서의 영향에 더욱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가설과 다르게 정서대처 탄력성

이 외적 속박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력

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서대처

탄력성
추정치 표준오차 t

제곱다중

상관(R2)

외적 속박감 1 ← 외적 속박감
저 1.00(.90) .81

고 1.00(.90) .81

외적 속박감 2 ← 외적 속박감
저 .73(.88) .04 17.90*** .78

고 .83(.86) .05 17.32*** .73

외적 속박감 3 ← 외적 속박감
저 .78(.90) .04 18.56*** .81

고 .89(.93) .04 20.23*** .86

PANAS 부적정서 ← 부정적 정서
저 1.00(.79) .62

고 1.00(.62) .39

HADS 불안 ← 부정적 정서
저 .47(.78) .04 10.63*** .61

고 .59(.54) .08 7.84*** .64

HADS 우울 ← 부정적 정서
저 .41(.67) .05 9.11*** .45

고 .45(.53) .07 6.15*** .29

자살사고 1 ← 자살사고
저 1.00(.87) .76

고 1.00(.84) .71

자살사고 2 ← 자살사고
저 .97(.84) .06 15.14*** .70

고 .85(.66) .08 10.08*** .43

자살사고 3 ← 자살사고
저 1.14(.85) .07 15.47*** .72.

고 1.13(.83) .08 14.07*** .70

자살사고 4 ← 자살사고
저 .90(.87) .06 16.20*** .76

고 .93(.88) .06 15.03*** .77

**p < .01, ***p < .001 ; 추정치 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표 7.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에서의 요인부하량 모수추정치 및 제곱다중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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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적 속박감

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매

개효과가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 정

서는 외적 속박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

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서대처 탄력성은 부정적 정서의 자살 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미치는 외적

속박감의 간접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인 가설검증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외적 속박감은 부정적 정서(우울, 불

안 및 부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외적

속박감은 통제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상황에 속박되어 있다는 주관적

인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외적 속박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더 취약해 질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이 우울 및 불안과 관련

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Allan & Gilbert, 2002; Gilbert et al.,

2002; Gilbert & Allan, 1998; Sturman &

Mongrain, 2008).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통제

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스트레스 경험이 반추

나 자기초점화된 생각을 통해 불안 장애 및

우울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Nolen-Hoeksema, Larson, & Grayson,

1999; Watkins, 2008), 속박감이 반추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Gilbert, Cheung, Iron, & McEwan, 2005), 속박감

직접효과
정서대처

탄력성
추정치 표준오차 t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저 1.30(.77) .12 10.54***

고 1.05(.79) .11 10.43***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저 .16(.53) .16 4.04***

고 .02(.07) .04 .47

자살사고 ← 외적 속박감
저 .16(.31) .04 4.30***

고 .16(.31) .04 4.30***

간접효과 정서탄력성 추정치 표준오차 z

자살사고 ← 부정적 정서 ← 외적 속박감
저 .21(.41) .07 2.92**

고 .02(.05) .05 .40

***p < .001 ; 추정치 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간접효과의 z값은 부트스트랩핑 분포의 정규성 가정 하에

서 구해진 수치임.

표 8. 연구 모형에서의 경로계수에 대한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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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추의 매개 작용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후 연

구에서 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다면 속박감

이 우울에 미치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정적 정서가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우울, 불안

및 부적정서가 자살사고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Green, Chorpita, & Aukahi Austin, 2009;

Langhinrichsen-Rohling, Arata, Bowers, O'Biren, &

Morgan, 2004). 특히 우울과 자살사고의 유의

한 관련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미 알려져

왔지만, 불안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살

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

나 정신과적 병력 중에서 자살을 예측하는 세

번째 순위가 불안장애라는 점과(Hawton & van

Heeringen, 2009),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3

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Sareen et al., 2005),

불안장애가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했을 뿐 아니라, 불안장애를 수반한 기분

장애가 기분 장애 단독으로 자살을 예측하는

것보다 설명력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불

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불안 장애 중 공황 장애와 사회 불안 장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에 대한 취

약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Olfson et al., 2000;

Strauss et al., 2000; Weissman, Klerman,

Markowitz, & Ouellette, 1989)는 공황장애와 사

회불안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자살 가능성

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셋째, 외적 속박감은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의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

되었다. 이는 외적 속박감에 대한 인지가 부

정적 정서를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적 속박감이 직접적으로도 자살사

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런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 및 대인관계의 어려

움에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할수록 우울하고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상승된 우

울 및 불안 수준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지적 요소인

절망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현

순, 김병석, 2008; 육성필, 2002).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절망감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 사

고에 영향을 주는 완전 매개 모형을 확증함으

로써,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사

고에 개입을 할 경우, 인지적 요소보다는 우

울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 좀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외적 속박감이 부정적 정서를 매개

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적 속

박감이 직접적으로도 자살 사고에 영향을 준

다는 부분 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절망감과 속박감은 통제감의 상실과 관련된

비관론적인 지각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이라는 점에

서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속박감은 통제감에 대한 상실

뿐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는 탈출에 대한 높은 동기수준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절망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자살생각이 높은 사

람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고통스런 현실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898 -

부터의 탈출에 대한 욕구”를 잘 설명하는 부

분이기도 하다. 특히, William(1997)이 제안한

Cry of Pain model(고통 호소 모델)에 따르면 높

은 속박감은 자살에 대한 전조신호일 수 있음

이 시사된다. 따라서 속박감이 측정하고 있는

현실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동기가 자살사고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연구

에서 반복 검증되어질 필요가 있으나, 만약

반복 검증되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자살 사고

를 다루는데 있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레스 상황 및 대인관계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

각하는 인지적 지각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에

의해 조절되었는데, 특히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대처 탄력성이 외적 속박

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할 것

이라는 가설은 기각된 반면, 부정적 정서가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서대처 탄력

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

다. 또한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정서 대처 탄력성

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외적 속박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하거나 불안해지기 쉬운데,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 중에서 정서대처 탄력

성이 낮은 경우 자살 사고의 위험도가 더 높

은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절망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정서대처 탄력성이 유의하게 조절한

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Johnson

et al., 2010). 특히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를

통한 외적 속박감의 자살 사고에 대한 간접

효과는 정서대처 탄력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는 우울

하고 불안한 대학생의 경우 정서대처에 대한

탄력성이 낮다면 자살사고에 대한 취약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외

적 속박감에 대한 지각이 높고 따라서 우울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잘 조절하고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는 믿음이 강한다면 자살사고에 덜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 및 불안을 호소

하는 대학생들 중 자살 사고에 대한 취약성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정서대처 능력에 대한 평

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확증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제한점들을 살펴보고 추후연구

에서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

구는 지방 소재 한 대학교의 재학생만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대

학생 전체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 표본을 특정 짓는 결과일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집단(예: 일반성인, 임

상 집단)에서도 이런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

는지를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가 횡단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우울 및 불안이 속박감 수

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자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는 종단 연구뿐 아니라 기분 및 속박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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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통한 실험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과 자살사고의 관계

는 부정적 정서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정적 정서 외 다른

변인이 외적 속박감과 자살 사고 관계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외적

속박감의 자살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자살사고가 속박감이나 우

울에 의해 설명되는 기제는 남녀에 따라 차이

를 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성

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살

사고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살펴보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자

살사고의 심리적 기제를 폭넓게 이해하는 틀

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먼

저, 대학생의 자살사고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 외적 속박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적 속박

감은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뿐 아니

라 자살 사고를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 변인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외적 속박감의 수준 및 외적 속박감

을 높이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 것이 자살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외적 속박감은 자살사고에

부정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의 경감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은 물론 외적 속박감을 줄일 수 있는 인

지적 측면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적 속박감,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부

정적 정서 조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부정

적이라면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트레스 및 위기 상황

에서 효과적인 정서조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치료적 개입이 우울, 불안뿐 아니라

향후 자살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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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the risk and protecting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 total of 401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First, the question of whether external entrapment and negative affec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whether negative affec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ffect

in relation to external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is moderated by emotion coping resilience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negative affec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ntrapment and suicidal ideation, indicating that external entrapment not only has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negative affect, but also has a direct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

such a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ffect appeared to be moderated by emotion coping resilience. In

particular, university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emotion coping resilience,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levels, were more likely to be protected from being susceptible to suicidal ideation, even if both

groups suffer from similar levels of negative a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negative affect (e.g.,

depression, anxiety), which is well known as a significant risk factor of suicidal ideation, buffers against its

pernicious impact on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xternal entrapment, negative affect, suicidal ideation, emotion coping resilience


